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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를 이용하여 스스로 강의하는 기술을 개선하고자 할 때 관찰할 사항 중에서 이번 호

에는 칠판 이외의 도구쓰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귀로 정보를 듣기보다 눈으로 보기를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

론 사람마다 또 추구하는 학문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특히 공대생들은 압도적으

로 청각보다는 시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뿐 아니라 강의 시간에 듣기와 보

기를 함께 할 때의 학습 효과는 듣기만 했을 때보다 거의 다섯 배로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칠판 이외에 OHP, 컴퓨터 (Power Point), 비디오, 스라이드 등 시각적 효과가 높은 도구를 

강의 중에 알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손쉽게 얼마든지 구하거나 복사할 수 있

고, 보기에 근사하고, 분필가루 들어 마실 필요없고…얼마나 좋은가요!… 그러나 OHP같은 

기구는 오히려 쓰기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은 OHP를 

쓸 때 염두에 둘 점입니다.

1. 강의의 내용을 보완하는가?

강의 내용이 "깡그리" OHP에 적혀 있어 교수가 그 내용을 줄줄 읽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

니다. 학생 중에 반은 장님이고 나머지 반은 귀먹어리일 경우에는 좋은 테크닉이 되겠습니

다만 눈과 귀가 다 멀쩡한 학생들은 따분해 할 것입니다. OHP는 강의(말)를 보완해야지 대

치하거나 중복하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2. 잘 보이는가?

책에 나오는 내용이나 그림을 확대하지 않고 그대로 OHP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 학생들은 아예 신경을 꺼버립니다. 18 폰트 이상의 글씨체를 쓰면 좋습니다.

3. 진도가 적절한가?

칠판쓰기는 강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반면 OHP는 강의 진행을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합니

다. OHP에 실린 많은 내용을 학생들이 다 필기할 시간이 없을 뿐더러 생각해 볼 여유마저 

없게 됩니다. 이때 학생들은 쫓아가기 바빠 당황해합니다.

 



4. 분량이 적절한가?

한정된 시간에 강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말은 많은 내용이 소개된다는 뜻이기도 합니

다. OHP는 쉽게 준비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분량의 내용이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발표되는 내용이 넘쳐 흐를 때에는 학생들이 소화불량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잔소리 코너>>

많은 내용을 강의할 때 발표자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식이 귀하던, 지식을 고

체 덩어리로 인식하던 "옛날 옛적"의 향수에 젖어 있으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무조건 많으

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구시대의 발상입니다. 새시대에는 지식을 무게로 달아 팔지 않

습니다. 새시대에는 지식의 질을 따지는 때입니다.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양의 내용을 전달

하려 하지 말고 학생들이 주어진 내용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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